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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네트워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해 

의견/정서를 분석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 이전에는 비교적 정형적인 리뷰를 대상으로 

정서를 분석하였다. 즉, 리뷰에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정서를 이분법적으로 긍정-부정으로 나누어 

요약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소셜네트워크 메시지는 짧은 

까닭에 줄임 말이나 이모티콘을 포함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사회적 

의견/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위치인식기능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정서를 장소에 따라 이해하려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복을 지도에 나라별로 색으로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 또는 정치적 관계를 지도 (Cartography)를 통해 

시각화하는 연구가 있어왔다.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에 

위치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메시지의 감성을 각성, 이완으로 분류하여, 지역별로 

지도에 시각화하였다. 

 

2. 관련연구  

트윗은 보통 짧고 빠르게 쓰여지면서 비정형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O’Connor 는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08~2009 년까지의 

트윗 약 10 억 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윗에서 

소비심리와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실제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1]. Asur 와 Huberman 은 약 

1.2 백만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2.89 백만의 트윗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2009~2010 년 사이 개봉된 

24 개의 영화에 대한 박스오피스 수입을 예측하였다[2]. 

Hughes 와 Palen 은 2008 년 8~9 월 사이의 미국의 

정당대회와 허리케인 재해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어떤 

정보가 확산되는지를 약 5.3 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약 

14.7만의 트윗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3].  

지도를 이용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은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고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4]. 따라서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지도에 나타냄으로 정보 

자체의 시각적 형태보다는 대상의 상태와 패턴을 

인식하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Nold 는 사람의 

생리신호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 하여 사회, 경제, 

문화의 관계를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5]. 

Terraz 는 트위터 트윗을 지도에 3D 모델로 표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3. 시스템구현 

3.1 시스템 환경과 프로세스 

그림 1. 트윗의 분석 및 지도시각화 프로세스 

그림 1 은 트윗에서부터 감성을 분류하고 지도에 

표현하는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시스템은 웹으로 

개발되었다. 즉,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구글맵을 

구현하였다 (Google Map API V3). 서버는 리눅스 

(Ubuntu 11.04), Python (Django 1.2.1 웹 프레임워크), 

CouchDB 로 구축했다. 데이터는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크롤링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 설명이다. 

(1) Tweet Crawling: 트윗을 수집하는 단계로서, 우선 

트위터 id 를 너비우선으로 추출하였다. 즉 임의의 

사용자를 선택하고, 그 팔로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id 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id 정보는 screen name 으로 

변환되며 필터링을 수행해 트윗을 비공개로 설정한 

사용자의 screen name 은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사용자들의 screen name 을 입력으로 사용자 정보와 

트윗을 DB에 저장했다. 

(2) Tweet Analysis: 트윗의 감성을 분류하기 위해 

러셀의 감성단어(28 개)를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2 차원 

19



 

 

감성모델로서 감성을 4 가지로 (각성, 이완, 쾌, 

불쾌)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는 2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각성에 흥분, 즐거움, 고통을, 이완에는 불행, 우울, 만족을 

포함하였다. 각 트윗에 포함된 감성단어의 빈도에 따라 

각성과 이완으로 분류되고 빈도가 동일한 경우,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3) Location Analysis: 사용자 위치를 추출하여 위도, 

경도 데이터로 변환한다. 위치정보는 트위터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에서 읽어왔다. DB 로부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읽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명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 도에 속한 도 및 군 명까지를 한글과 영문 

명으로 인식하여 GEO 데이터 (예: 서울 126.9779, 

37.5665)로 변환했다. 

(4) Tweet Visualization: 이 단계는 트윗의 감성을 

지도에 표현했다. Google Map API 를 사용하여 지도를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트윗의 위치를 지도에 출력하기 

위해 DB로 부터 위/경도 데이터를 읽었다. 트윗의 위치를 

heatmap 기법을 사용하여 지도 위에 오버레이 하였다. 

 

3.2 사 례 

그림 2. 트윗 감성의 지역별 시각화  

(좌: 이완, 우: 각성) 

본 연구에서는 트윗의 감성을 분류하여 자동으로 

지도에 시각화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임의의 트위터 

사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작으로 시스템을 구동했다. 

시스템은 그 사용자의 팔로워 중 1000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트윗 비공개 설정한 사용자들을 필터링하여 

최대 200 개 트윗을 크롤링 했다 (2011 년 11 월 이전). 

그 결과 필터링을 통해 984 명의 팔로워로부터 총 

110,819 개의 트윗이 수집 되었다 (트위터 API 

사용제한으로 인해 수집에 약 240 분 소요). 다음으로 

시스템은 트윗 내 포함되어 있는 감성단어의 빈도를 

계산하여 트윗의 감성을 각성, 이완, 중립 (1, -1, 0)으로 

분류했다. 사용자 위치정보는 위도, 경도 데이터로 

변환했다. 위치 데이터는 ±0.09 도의 차이로 위/경도 

값이 랜덤 하게 추가되었다. 그 이유는 트위터 사용자의 

위치정보로 사용자 트윗을 지도에 나타내면 한 위치에 

트윗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해 트윗들을 

분산시켰다. 마지막으로 트윗의 감성과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heatmap 기법을 사용하여 구글 지도에 

오버레이 시켰다. 그 결과, 그림 2 와 같이 트윗의 감성이 

분류되어 지도 위에 지역별로 표현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메시지의 감성을 분류하여 

지도에 시각화하였다. 110,819 개의 트윗을 수집하고 

러셀의 감성 단어를 중심으로 감성을 분류하였고, 이를 

heatmap 기법을 이용하여 지도에 시각화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형적인 소셜네트워크의 메시지의 감성을 

분류하고 이를 지도에 표현함으로 국내의 지역별 감성을 

파악할 수 있어 사회 지표 측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소셜네트워크 메시지의 감성분석에 효과적인 

분석방법과 이의 표현에 알맞은 데이터 시각화 기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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